
전북발전연구원, 보편적 복지 찬반 양론

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착수

○ (재)전북발전연구원(원장 원도연)은 오늘 8월 31일(수) 14시에 전북발전연

구원 회의실에서 전북형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는 전

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.

○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

이 확인된 만큼, 복지분야와 재정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보편적 복

지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. 전북발전연

구원 주최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, 무상접종, 대학생 학자금 무이

자 대출 등 이른바 전북형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지,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

재원이 소요되며, 재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.

○ 이번 발제를 맞은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박사는 ▲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

사회경제적 환경변화, ▲ 전북의 높은 빈곤율, ▲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

는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, 전북의 

재정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

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. 특히, 이중섭 박사는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가 필요

하다면, 현재 사회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

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하고, 복지확대에 따른 도

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. 

○ 한편,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(전북도의회), 박태식 교수, 백종만 교

수(이상 전북대), 유금록 교수(군산대), 김남규 사무처장(전북참여자치시민연

대), 전안균 교수(자유주의연대 전북포럼 위원) 등 재정분야와 복지분야의 전

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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